
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(JCCT)

Vol. 8, No. 4, pp.205-212, July 31, 2022. pISSN 2384-0358, eISSN 2384-0366 

- 205 -

http://dx.doi.org/10.17703/JCCT.2022.8.4.205

JCCT 2022-7-27

*정회원, 경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(제1저자)
접수일: 2022년 5월 31일, 수정완료일: 2022년 6월 26일
게재확정일: 2022년 7월 2일

Received: May 31, 2022 / Revised: June 26, 2022
Accepted: July 2, 2022
*Corresponding Author: yoonsj@gu.ac.kr
Dept. of Social Welfare, Gyeongju University, 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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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

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. 연구참여자는 B시의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자료

분석은 SPSS 22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, 백분율, 평균, 표준편차, t-test, ANOVA, 피어슨 상관계수, 다중회귀

분석으로 분석하였다.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평균 3.34±0.45점이었다.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(r=.521,

p<.001), 대인관계능력(r=.678, p<.001)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, 지각된 스트레스(r=-.234, p<.001)와 부적상관관

계를 나타냈다.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(β=.280, p<.001), 대인관계능력(β=.394,

p<.001), 지각된 스트레스(β=-.191, p<.001)로 나타났고, 설명력은 53.3%로 나타났다.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인문사

회계열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주요어 :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, 회복탄력성

Abstract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that perceived stress, self-efficacy, Interpersonal relationship 
ability affect resilienc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ergraduate students. Population of this study were 
330 students in B city. Data were analyzed by a real number, percentage, Mean, SD, t-test, ANOVA, Pearson 
correlation coefficient, logistic regression analyzation using SPSS 22.0. Resilience mean of population was 
3.34±0.45. Resiilence of popula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-efficacy(r=.521, p<.001), Interpersonal 
relationship ability(r=.678, p<.001) and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erceived stress(r=.234, p<.001). The 
factors affected to resilience of population were self-efficacy(β=.280, p<.001),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(β
=.394, p<.001), prceived stress((β=-.191, p<.001), R² was 53.3%. This results indicated the factors that affect 
resilienc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undergraduate students.

Key words :  Self-efficacy,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, Perceived Stress, Resilienc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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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론

1. 연구의 필요성

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융

합, 인공지능, 로봇공학 등의 첨단기술 분야의 활성화로

그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.

이러한 상황은 세계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포스트

휴먼 사회로 진입하면서 특정기술보다는 추상적 사고

의 이론을 공부하는 인문학과 인간의 개인적, 조직적

행동을 탐색하는 사회과학 학문들이 노동시장에서 ‘덜

유용한’ 지식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[1-2]. 또한 졸업이

후 취업현장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이 자연공학계

열 전공자들에 비해 전공-업무 일치도가 낮고 업무성

과도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[3].

대학진학 후 취업이 우선시 되는 현재 상황에서 인

문사회계열 졸업생의 불안한 직업이행 실태는 대학의

기업식 구조조정의 확산에 따라 가장 먼저 정원감축이

나 학과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있고, 고등학교의 문·이

과반 편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[4-5]. 이는 ‘인문학

의 위기’와 ‘사회과학의 자멸’이 초래될 수 있어 인문사

회계열의 숙제로 남겨지게 되었다. 이로 인해 인문사회

계열 학생들의 대학적응력과 학문에 대한 정체성을 높

이며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안

이 요구된다.

회복탄력성은 어려움으로 인한 변화의 상태에서 적

응적 상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‘회복’과 정신적

저항력의 향상, 즉, 성장을 나타내는 개념인 ‘탄력성’이

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[6]. 또한 회복탄력성은 특별

한 사람만이 가지고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

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발달

과정에서 습득되는 능력이다[7]. 회복탄력성이 높은 학

생은 힘든 스트레스 상황을 잘 이겨내는 것으로 나타났

고[8],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

으로 확인되었다[9].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대상

으로 회복탄력성을 확인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극복하

고 자기효능감을 증진하여 학업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

이다.

회복탄력성과 관련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있다. 자

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

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을

경우 자신의 직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목표성취를

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[10]. 대학생이 효율적이고 효과

적인 학업수행을 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기효능감을 갖

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

수 있다[11]. 또한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

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며 적응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

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[12]. 따라서 자

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

인하고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회복탄력성의 향상을

이루는 것이 필요하다.

대인관계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으로[13] 대인

관계능력은 대학시기의 대인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

하는 능력으로 대학생에게 중요한 자질이다[14]. 대학생

이 학교생활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하

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으로 인하여 부적응을 겪게

되면 대학생활 전반에 불만족과 의욕상실, 심리적 장애

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감 형성에도 어려움이

나타날 수 있다[15].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

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

으로 나타났고[16], 가족이나 친족, 학교생활에서 사회

적 관계가 좋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[17].

따라서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

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.

대학생은 학업, 진로, 대인관계 등의 다양한 스트레

스가 발생할 수 있다. 이러한 스트레스는 신체적, 정신

적 건강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[18]. 회복탄력성

은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

환경과 유연하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므로

[19] 회복탄력성은 지각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을

것으로 예측된다. 따라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회복탄력

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스트레스의 조절을 통해 회

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.

이에, 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

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

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

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.

2. 연구의 목적

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

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고,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

력,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

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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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

차이를 확인한다.

2)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

스트레스,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.

3)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

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.

Ⅱ. 연구방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

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

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.

2.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

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전문대학교 인문사회계열

1-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

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진행하

였다.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, 연구참여자

의 권리, 익명성 보장 등을 설명하고, 참여 중에도 원하

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

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.

자료수집은 2021년 10월 1일에서 10월 16일까지 진

행하였고,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330부를 최

종 분석에 사용하였다.

3. 연구도구

1) 자기효능감

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ong[20]이 개발한

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. 본 도구는 총

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, 5점 Likert 척도이다. 점수

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본 도

구는 Song[20]의 연구에서 Cronbach’s α는 .87로 나타

났고, 본 연구에서는 Cronbach’s α는 .92로 나타났다.

2) 대인관계능력

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lein, Guermey

{21]가 개발한 도구를 Moon[22]이 번안하고 Lee[23]가

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. 본 도구는 4개의 하위영

역 만족감 5문항, 감정이해 7문항, 의사소통 6문항, 개

방성 5문항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, 5점 Likert

척도이다.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

의미한다. Lee[23]의 연구에서 Cronbach’s α는 .83이었

고 본 연구에서 Cronbach’s α는 .94로 나타났다.

3) 지각된 스트레스

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Cohen 등[24]이

개발하고 Cohen, Williamson[25]이 요인분석을 통하여

단축형으로 만든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Lee[26]가 번

안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. 본

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, 5점 Likert 척도

이다.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.

Lee[26]의 연구에서 Cronbach’s α는 .83, 본 연구에서

Cronbach’s α는 .82로 나타났다.

4) 회복탄력성

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ho[27]가 선행연구

를 통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. 총 15문항으로 구

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이다. 점수가 높을수록 회

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Cho[27]의 연구에서

신뢰도 Cronbach’s α는 .66이었고, 본 연구에서

Cronbach’s α는 .89로 나타났다.

4. 분석방법

수집된 자료는 SPSS/WIN 22.0 프로그램을 이용하

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, 자기효능감,

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, 회복탄력성의 정도는

평균과 표준편차,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

차이는 t-test, ANOVA, 사후검정은 scheffe’s test로 분

석하였다. 대상자의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

스트레스, 회복탄력성과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

로,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

으로 분석하였다.

Ⅲ. 연구결과

1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대상자는 일반적 특성으로 ‘남학생’ 106명(32.1%),

‘여학생’ 224명(67.9%)으로 총 330명이었다. 학년은 1학

년 149명(45.2%), 2학년 181명(54.8%)으로 나타났다. 연

령에서 ‘20-22세’ 189명(57.3%), ‘20세 미만’ 84명(25.5

%), “23세 이상” 57명(17.3%)의 순으로 나타났다. 학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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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사회복지과’ 89명(27.0%), ‘호텔경영학과’ 88명(26.7%),

‘경영학과’ 87명(26.3%), ‘유아교육과’ 66명(20.0%)의 순

으로 나타났다. 거주형태는 ‘자택’ 240명(72.7%), ‘자취’

56명(17.0%), ‘기숙사’ 34명(10.3%)의 순으로 나타났다

(Table 1).

표 1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(N=330)

Characteristics Categories n %

Sex
Male
Female

106
224

32.1
67.9

Grade
1st

2nd
149
181

45.2
54.8

Age
(year)

<20
20-22
≥23

84
189
57

25.5
57.2
17.3

Department of
major

Early childhood
education

Social welfare
Business administration
Hotel management

66

89
87
88

20.0

27.0
26.3
26.7

Residental type
Home

Board oneself
A boarding house

240
56
34

72.7
17.0
10.3

2. 대상자의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

레스, 회복탄력성의 정도

대상자의 자기효능감 평균 3.22±0.49점, 대인관계능

력 평균 3.41±0.46점, 지각된 스트레스 평균 2.76±0.51

점, 회복탄력성 평균 3.34±0.45점으로 나타났다(Table

2).

표 2. 대상자의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,
회복탄력성의 정도
Table 2. Degree of self-efficacy, interpersonal relationship
ability, perceived stress, resilience(N=330)

Variable M±SD Min Max

Self-efficacy 3.22±0.49 1.00 5.00

Interpersonal relationship
ability

3.41±0.46 2.09 5.00

Perceived stress 2.76±0.51 1.00 5.00

Resilience 3.34±0.45 1.87 5.00

3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

분석한 결과,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(Table 3).

표 3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
Table 3. Difference of 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
characteristics(N=330)

Characteristics Categories

Resilience

M±SD
t/F(p)
scheff'
s

Sex
Male
Female

3.32±0.40
3.35±0.47

-.551
(.582)

Grade
1st

2nd
3.32±0.47
3.36±0.43

-.926
(.355)

Age
(year)

<20
20-22
≥23

3.38±0.44
3.34±0.45
3.31±0.47

.454
(.635)

Department of
major

Early childhood
education

Social welfare
Business administration
Hotel management

3.34±0.40

3.29±0.45
3.29±0.49
3.44±0.44

2.047
(.107)

Residental type
Home

Board oneself
A boarding house

3.32±0.44
3.42±0.47
3.37±0.44

1.159
(.315)

4. 대상자의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

레스, 회복탄력성과의 관계

대상자의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

스, 회복탄력성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은 자

기효능감(r=.521, p<.001), 대인관계능력(r=.678, p<.001)

과는 정적상관관계, 지각된 스트레스(r=-.234, p<.001)

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. 대인관계능력은 자기효

능감(r=.417, p<.001)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, 지각

된 스트레스(r=-.131, p=.131)와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

냈다. 자기효능감은 지각된 스트레스(r=-.240, p<.001)

와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(Table 4).

5.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
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

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기효능감, 대

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

을 실시하였다.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, 잔

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, 독립변수 간의 다중

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.791-.941로 0.1 이

상이었고, 분산팽창인자(VIF)는 1.062-1.263으로 10보다

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. 또한 잔차의 독립성

검정인 Durbin-Watson의 통계랑이 1.856으로 2에 가까

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. 다중회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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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석한 결과 회복탄력성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

나타났고(F=126.087, p<.001), 수정된 결정계수(R2)은

.533으로 회복탄력성을 53.3% 설명하였다. 대상자의 회

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(β=.266,

p<.001), 대인관계능력(β=.554, p<.001), 지각된 스트레

스(β=-.098, p=.012)로 나타났다(Table 5).

Ⅳ. 고 찰

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

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에

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기

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.

본 연구결과에서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평균 3.34±

0.45점으로 나타났다. 이는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사

회복지전공대학생 대상으로 평균 3.59점으로 나타난 결

과[17], 대학생을 대상으로 3.69점으로 나타난 연구결과

[28] 보다 낮았다. 본 연구결과는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

나 전문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회복탄력성 증진의 필

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전문대학교 인문사회계열은

대부분 2-3년제로 4년제와 달리 짧은 기간 내에 교육과

실습을 통하여 직업인으로써 사회에 적응해야하기 때

문에 학과 적응이나 전공에 따른 진로를 제대로 준비하

지 못할 수도 있다[29]. 또한 전공에 대한 준비나 자신

감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하여 미래에 대한 모호성, 좌절,

불분명한 개인적 정체감, 낮은 자기확신 등으로 대학생

활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[30] 무엇보다 회복

탄력성의 증진이 필요하다.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전문

대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, 전공별 회복탄력성의 정도

와 영향요인을 확인하는 후속연구와 전문대와 4년제의

회복탄력성의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

생각된다.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에

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다. 이는 회복탄

력성에 연령, 학년, 건강상태, 친구관계, 가족관계, 전공

만족도, 미래에 대한 긍정적 생각에 유의한 차이를 나

타낸 결과[17]와 회복탄력성에 성별, 전공만족도, 직전

학기 성적,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[28]

와 차이를 나타냈다. 따라서 반복연구를 통하여 회복탄

력성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,

표 4. 대상자의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, 회복탄력성과의 관계
Table 4. Correlation between self-efficacy,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, perceived stress, resilience(N=330)

Characteristics
Self-efficacy

Interpersonal relationship
ability

Perceived stress Resilience

r(p)

Self-efficacy 1

Interpersonal relationship
ability

.417(<.001) 1

Perceived stress -.240(<.001) -.131(.018) 1

Resilience .521(<.001) .678(<.001) -.234(<.001) 1

표 5.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
Table 5. factors affect to resilience(N=330)

Variable B SE β t p

Constant .931 .189 4.914 <.001

Self-efficacy .244 .039 .266 6.290 <.001

Interpersonal relationship
ability

.546 .041 .554 13.354 <.001

Perceived stress -.086 .034 -.098 -2.527 .012

Adjuste R²=.533 F=126.087 p<.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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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들에 따라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및

중재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.

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과

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,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적

상관관계를 나타냈다.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

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

스로 나타났다. 이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

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회복탄력성과 상관관계를

나타내고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

효능감, 가족관계, 친구관계가 확인된 결과[17], 간호대

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

가 회복탄력성과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[31]와 유사하

다. 회복탄력성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을 한 선행연구

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인문사회계열 전

문대학생 대상으로 반복연구를 통하여 회복탄력성에

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.

회복탄력성은 개인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효과적

으로 극복하는 강점이며 동시에 문제상황해결에도 긍

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[32] 다양한 변화

가운데 놓인 대학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. 특

히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첨단시대에도 인간중심의 학

문과 진로를 결정해야√할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에게는

더욱 그러하다. 따라서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 대

상으로 회복탄력성에 대한 후속연구와 그 결과를 통해

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.

더 나아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

인된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

스를 조절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

을 것이다.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을 높일 수 있는

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

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도 요구된다.

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

대상으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를 확인하

는 후속연구와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

발이 필요하다.

Ⅴ. 결 론

본 연구는 인문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

기효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가 회복탄

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. 본

연구결과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

능감, 대인관계능력, 지각된 스트레스로 나타났다. 본

연구는 대상자 선정에서 일부 지역 국한된 학교의 인문

사회계열 전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연구결과를 일반

화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.

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인문사회계열 전문대

학생의 회복탄력성의 정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

인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. 또한 전문대학생의 회복

탄력성의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

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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